
뮤지컬 ‘콩쥐팥쥐’

2021.05.24.~2021.07.02.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의 ‘콩쥐팥쥐’ 뮤지컬



자신감 있고 표현력이 좋은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각자의 역할을 정해 역할 놀이를 즐겨합니다. ‘나비’ 주제 놀이 활동

후 관련 노래를 개사하며 부르거나 간단한 극놀이를 공연하고, 또래의 공연을 감상하는 놀이가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뮤지컬’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5.24. ~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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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튼튼 2반 극장이 열렸어요~

“이제 공연이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말 지낸 이야기를 통해 친구가 다녀온 ‘극장’에 관심을 보인 친구들은 미술영역에서 메뉴판, 티켓 등 극장에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어

극장을 구성하고, 극장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역할을 정해 놀이하였습니다.

티켓 확인
하겠습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합니다~



뮤지컬을 감상해요

뮤지컬을 관람하기 전, 매표소에서 뮤지컬을 보기 위해 필요한 티켓을
받은 후 매점으로 이동하여 팝콘도 받으며 즐겁게 극장 놀이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뮤지컬을 하고 싶어요!“

극장에 갔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놀이보다 더 체계화된 극장을 구성하고 공연을 관람했어요.

그러던 중 우리도 다 함께 공연을 준비해서 우리의 공연으로 극놀이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답니다.

티켓 하나만
주세요~

팝콘으로
교환하러
왔어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펼쳐보자!



뮤지컬 주제를 선정해요

그림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며 각자의 생각을 발표를 통해 이야기하여
21명 중 16명이 선택한 ‘콩쥐팥쥐’가 뮤지컬 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뮤지컬을 할까?”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어떤 주제의 뮤지컬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들과 유치원에서 생활하면서 지켜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양보, 배려, 도움 등의 내용이 담긴 여러가지 그림책을 감상 한 후, 투표를 통해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콩쥐팥쥐, 혹부리 영감, 황금 사슴, 흥부와 놀부의 그림책 등이 후보로 정해졌답니다. 과연 어떤 그림책이 선정 되었을까요?

저는 콩쥐팥쥐를
하고 싶어요!

저는 혹부리 영감이
더 하고 싶어요!

황금 사슴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콩쥐팥쥐’ 그림책 재구성

“콩쥐와 팥쥐가 무도회장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어 본 ‘콩쥐팥쥐‘ 그림책의 내용을 다시 회상하며

아이들은 “저는 팥쥐가 착했으면 좋겠어요.” , “콩쥐랑 팥쥐가

무도회장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그림책

속에 아이들의 생각을 넣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림책의 내용 중 우리가 재구성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여

의견을 나누고, 슬기튼튼 2반 친구들 모두의 생각이 들어간

다섯컷의 짧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콩쥐팥쥐’에 어울리는 배경을 그려요~

“’콩쥐팥쥐’ 뮤지컬 배경을 어떻게 꾸밀까?”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재구성하여 벽면에 게시한 ‘콩쥐팥쥐’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에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라며 배경을

꾸며 주기로 하였습니다. 크기의 제한이 있는 종이가 아닌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창문에 그림을 그리며

놀이하였습니다. 이야기에 어울리는 배경을 그려주며 ‘콩쥐팥쥐’ 뮤지컬 배경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콩쥐와
팥쥐 집을

그리고 있어요~



뮤지컬 소품 및 배경 만들기

“우리 공연 소품 및 배경을 만들어보자!”

아이들과 함께 복도 창문에 그려보았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콩쥐팥쥐전‘ 뮤지컬 배경도 함께 만들어 보기로 하여

벽면에 설치할 대형 공동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콩쥐와 팥쥐가 사는 초가집과 옛날 느낌을 줄 수 있는 소나무, 그리고 극놀이에 필요한

역할 머리띠, 항아리, 벼 밭 등의 소품도 제작했어요.



역할 정하기

“저는 콩쥐 역할이 하고 싶어요!”

‘콩쥐팥쥐'에 등장하는 인물 중 아이들이 희망하는 역할의

대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여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앞에서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연습한 것들을

멋지게 뽐내어 주며 오디션을 통해 슬기튼튼 2반 친구들

모두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각자가 희망하는 역할의 대사를 연습하여 멋지게 보여준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LET’S GO~
LET’S GO !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될까?



뮤지컬 연습 및 준비

열심히 연습한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의
특징을 잘 살려 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새엄마처럼 단호하게 말할래요!”

오디션을 통해 정해진 각자가 맡은 인물을

파악하며 정확하게 대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며 녹음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뮤지컬 내용에 알맞은 가사로

바꾸어 율동도 함께 만들어보며 우리들의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러보며
가사에 알맞은 율동도 직접 만들어

연습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도우며~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슬기튼튼 2반의 ‘콩쥐팥쥐전’

뮤지컬을 준비하며 슬기튼튼 2반 친구들 모두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콩쥐와 팥쥐처럼 서로에게

의지하여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뮤지컬 ‘콩쥐팥쥐전’을 마무리하며…

아이들 모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친구들과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친구들과 유치원에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작은 오해들도 슬기롭게 풀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그건 식은죽
먹기지!

나의 부임을
축하 해주다니…


